
도로기술 특허출원 폭발적 증가
특허청 , 표지병·가드레일·도로포장 출원증가 두드러져

도로포장 및 부대설비 분야로 대별되는 도로분야의 특허출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1997년에는 전체 출원건수가 300여건이었으나 2000년 이후 800건을 상회하기 시작했고 특

히, 1999년과 2000년에는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건설분야 기술개발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더불어 1999년 7월 선등록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실용신안권의 권

리취득이 빨라졌다는 점과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의 특허권·실용신안권에 대한 점수화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2001년 11월3일자로 시행중인 조달청 입찰자격 사전심사(PQ) 세부기준에는 시공경험평가 30점, 기술능력평

가 35점, 경영상태평가 35점, 신인도평가 ±3점 등으로 평가해 공사기업으로 하여금 PQ 대상공사나 PQ 이외

100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입찰참가에 있어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기술능력평가 중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은 당

해 공사에 필수적인 특수한 기술에 관한 것으로서 5점의 한도에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일괄·대안입찰공사에서도 PQ의 심사항목을 준용하고 있어 건설기업으로서는 일정분야에 대한

일정량 이상의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의 보유가 필수적인 것이 되고 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도로포장분야는 76여건에서 288여건으로, 부대설비분야는 216건에서 524건으로 증가

했다.

새로운 고속도로나 국도가 활발히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가드레일과 같은 기술에 의한 안전성의 확보와 교

통표시장치와 같은 도로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요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로건설분야의 출원은 199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부기술로 나누면 도로포장세부

분야와 도로블럭분야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 도로포장세부분야 중 연석 및 경계석의 출원도 급증하고 있는

데 새로운 도로건설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도로블럭분야에서는 수자원확보를 위한 친환경적 기능성블럭이 새롭게 출원되고 있는 실정이고, 2002년 월

드컵을 일본과 공동 개최하면서 각 대도시에 축구전용구장을 건립함에 따라 경기장 건설과 잔디구장설치에 관

한 기술분야의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잔디구장의 구조·시공·기계장치에 관련된 출원이 대다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도로부대설비분야의 출원은 표지병·표시기둥과 가드레일 분야에서 증가가 두드러졌다. 새로운 고속도로나

국도가 활발히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의 확보와 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으

로 보인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도로부대설비의 구조를 교체 가능한 조립식으로 구성하고

태양에너지의 활용도를 넓혀 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도로부대설비분야 출원은 표지병·표시기둥, 가드레일,

방음벽 순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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